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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몇년래 중국대륙에서는 재난이 련속하여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금년 여름7、8두달 사이에 열 몇차례의 큰 재난이 발생하였으며 사망인수는 헤아릴수 없이 많았다.

◆ 7월18일 사천 광안(四川广安)에서는160년에 만나기 어려운 특대 홍수가 졌다. 홍수는 광안의 절반 성시를 잠겨버렸으며 기초시설은 전부 회손되였고 약 25만명이 재해를 입었다.
◆ 7월28일 길림성 대하저수지 제방뚝이 무너져 하류의 많은 마을들이 홍수에 잠겼으며 대량의 집들이 모조리 파괴되였고 사망인원은 막심하였다.
◆ 7월28일 남경에서 집을 허물때 가스관을 다쳐 일으킨 지속적인 대폭발은 약 2키로메터까지 미쳤으며 사방 2백메터내는 전부 평지로 되였다.  2～3키로메터 범위내의 서민 주택의 유리가 거의 전부 깨졌으며 많은 집들이 진동에 무너졌고 현장 곳곳에는 부상자와 사망자들이였다.

◆ 7월31일 길림성 통화(通化)시에서 특대 홍수재해를 입었다.
◆ 8월7일 감숙성 주곡(舟曲)현에서 특대 홁토사류(泥石流)가 발생하였는데 흙토사류는 길이5키로메터 넓이100키로메터 구역을 평지로 만들어 놓았다. 사망과 실종인수는 만명 이상에 달하였다.
◆ 8월8일 저녁 8시부터 9일까지 산동 17개 현에서 엄중한 홍수재해가 발생하여120여만명이 재해를 입었다.

◆ 대륙에서 8월5일부터 8월9일까지 다섯날 사이에 지진이 7차례 발생하였고 서장에서는하루사이에 지진이 두번 일어났으며 지진은 모두3、0～4、5급 범위내였다.

◆ 귀주성에서는 고온에 심한 가물이 들어 50만명의 사람과 21만 마리에 가까운 가축이 음수 곤난에 처하였다. 당지에 근 두달간 지속된 고온에 비가 내리지 않아 곡식은 가물어 말라죽었다.
◆ 8월13일 사천 대 지진 2주년을 금방 지냈는데 새로 건축된 주택들은 또한 특대 흙토사류를 당하였다. 40만명 촌민들이 대전이하였다.
◆ 8월18일부터 19일까지 사천에서는 폭우재해가 그치지 않았으며 하루사이에 다리4개나 무너졌다. 보성철로(宝成铁路) 광한구역(广汉段)철교가 물에 밀려 기차바구니 두개가 강에 빠졌다.
◆ 8월19일 흑룡강에서는 갑자기 센 회오리 바람이 불어 천여호의 집들이 회손되였다.
◆ 8월20일 신강에서 폭발이 일어난후 신강 아커수(阿可苏)에서 재차 화재가 발생하였다.

◆ 8월21일 압록강 제방이 무너져 25만명을 분산시켰고 큰 홍수는 단동 100키로메터의 거민주택을 떠밀어갔다.
◆ 8월24일 흑룡강성 이춘시(伊春)에서 려객기가 착륙할때 려객기 몸체가 끊어지면서 폭발하여 43명이 사망하고 53명이 상하였다.
……
가물과 장마 자연재해는 고금중외에 모두 있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자연재해는 하늘이 인류에 대한 경고라고 여겼다. 그러기에 자연재해에 직면하면 인류의 반응은 우선 자신이 어느 면에서 하늘의 리치를 어겼는가를 반성하며 하늘에 대해 참회하고 잘못을 고치며 자신의 덕을 닦고(修明己德)하늘의 용서를 구하여 재해를 줄이고 복을 얻었다. 더욱이 통치자를 놓고 말하면 자연재해는 직접적으로 그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도를 어긴 것에 대한 징벌인바 작은 재해는 작은 징벌이고 큰 재해는 그가 엄중하게 하늘의 리치를 위반한 것에 대한 큰 징벌이다. 만약 제때에 규정하지 않는다면 정권을 상실하고 죽음이 잇따라 오게 된다. 그러므로 자고로 명석한 통치자는 자연재해를 당하면 항상 우선 자기 과오를 먼저 반성하고 하늘을 높이하고 덕을 닦으며 하늘에 참회하고 하늘의 용서를 빌면서 천하의 백성에게 복을 베풀에 달라고 기도한다.
3백 여년전 절강에 큰 가물이 들었는데 청나라 지방행정 장관 류통훈(刘统勋)은 수십명 관원을 거느리고 장작 더미우에 끄떡하지 않고 앉아 백성들을 위하여 비내리기를 기도하였다. 시간은 3일로 정하고 3일간 비가 오지 않으면 장작더미에 불을 달아 전체가 몸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로 결심하였다. 결국 하늘을 감동시켜 불이 일어나자 큰 비가 세차게 내렸다. 오늘날 미국에도 관원이 대중을 거느리고 교당에 들어가 백성들을 위하여 비내리기를 기도하는 것이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의 총리는 하늘에 비내리기를 기도하는 것을 민중에게 제창하였다. 하지만 5천년간 비내리기를 기도한 력사가 있는 중국에서는 서남 5개성의 특대 가물 앞에서 지금의 통치자——중공이 무엇을 할수 있다고 바랄수 있겠는가？ 중공이 반성하여 잘못을 고치기를 바라겠는가？ 중공은 일관적으로 “위대 영광 정확하다 (伟光正) ”고 하는데 언제 반성을 하였던가？ 중공관원이 민중을 거느리고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기를 바라겠는가？ 중공관원들이 언제 민중의 목숨을 마음속에 두었던가？ 중공 고층에게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에 기도할 것을 바라겠는가？ 중공의 무신론은 “하늘과의 싸움”을 수십년하면서 그것은 다만 민중들이 그것을 믿고 그것에게 애걸하게 하였지 언제 하늘을 믿었던가？ 재난앞에서 중공은 다만 대항할줄만 알았고 다만 투쟁할줄밖에 몰랐다. 무수차의 홍수방지, 지진방지, 가물방지, 재난방지에 잇따라 온 것은 오히려 더욱 크고 더욱 엄중한 재난이였다.
하늘을 받들고 운에 따르며 하늘을 존경하고덕을 닦는 것은 예로부터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상승의 방법이며 개인이 생존하는 리치이다. 사람은 천지사이에 있으니 하늘을 어기고 도를 어기면 죽는 길밖에 없다！ 하지만 중공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하늘 땅과 싸우고 산과 강을 개조하며 삼림은 벌목하여 텅비고 중화민족의 명맥(命脉)——장강은 허리를 잘라 끊어버렸다. 줄곧 싸워 산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재앙이 벌떼같이 일어났다. 큰 가물과 폭설, 홍수재해, 백성들이 살기 어렵고 8천만 무고한 인민이 중공에게 생명을 빼앗겼다. 수백만의 쩐,싼,런을 수련하는 파룬궁 학원들이 중공에 의해 감옥에 갇혀 있으며 수천명 파룬궁 학원들이 중공의 박해로 죽었으며 더욱이는 수만명 파룬궁 학원들이 중공에 의해 생체기관을 적출당하여 폭리를 얻는 등등이 있다. 참혹하기 그지없고 이루다 적을수 없다！하여 하늘의 신이 대노하였다！ 금년 봄 서남 5개 성 특대가물, 여름철의 홍수, 흙토사류는 바로 중공이 하늘을 거스리고 도를 어기여 심은 악과이며 바로 하늘이 중공에 대한 징벌이며 또한 중공의 추종자들에 대한 경고이다. 중공은 큰 난이 닥쳐 왔는데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고 아직도 “가물방지”, “홍수방지”를 높이 외치면서 아직도 “승리를 쟁취할”것을 망상하고 있다. 사람이 하늘과 싸워 언제 이겨 보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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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혜망】2010년7월31일 료녕성 무순시 신빈(新宾)현 경내 많은 곳에 특대홍수가 발생하였다. 그중 상가하진 려가촌(上夹河镇吕家村)은 재해가 비교적 엄중한 지역중의 하나였다. 이번 재난에서 한 아이가 뜻밖에도 행운스럽게 이번 겁난(劫难)을 피하였다.
사연은 이러하였다：류류(刘留)(가명)의 집은상가하진 오룡구촌(五龙沟)에 있었다. 그는 이전에 파룬궁 학원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에게 파룬궁이 박해받은 진상를 이야기하여 주었다. 파룬궁학원은 그에게 “파룬따파는 좋다”를 기억하라고 알려주면서 아울러 중공의 당,단,대조직에서 탈출하고 짐승의 기호를 없애버리면 큰 재난에 부딪쳤을때 생명을 보존할수 있다고 하였다. 류류는 파룬궁학원이 그에게 알려준 생명을 구하는 좋은 말을 믿고 당, 단, 대조직에서 탈출하였다.
여름방학에 그는 외할머니 집（상가하진려가촌）에 놀러갔다. 큰 홍수가 발생하기 바로 전날 류류는 마음이 몹시 불안하여 일분도 외할머니 집에 있기 싫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그더러 이튿날 아침 7시 큰 뻐스로 가라고 하였지만 그는 뭐라하여도 듣지 않았다. 명명중에 일종의 무형의 힘이 그에게 여기가 위험하다고 암시하면서 반드시 당장 떠나라고 하는것 같았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참으로 그의 고집을 꺾을수 없어 방법없이 그를 돌려보냈다. 결국은 이튿날 바로 대홍수가 터졌다.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불행하게도 홍수에 목숨을 잃었지만 류류는 당, 단, 대에서 탈출하였기에 하늘의 깨우침을 받고서 행운스럽게 이번 겁난을 피하였다.◇

길림성 화전시(桦甸) 어느 한 마을의 촌민 류근（刘芹）（가명）은 2005년12월에 파룬궁 학원이 이야기한 파룬궁의 진상을 들은후 중공의 단조직에서 탈출하였다. 당시 그녀는 뇌혈전(脑血栓)으로 앓고 있었는데 돈이 없어 치료하지 못하였다. 이 파룬궁학원은 그에게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쩐,싼,런은 좋다”를 읽으라고 알려 주었다. 류근은 성심으로 묵념하였더니 몸은 하루 하루 호전되였으며 정신상태도 갈수록 더 좋아졌다. 60여세되는 남편은 그녀의 신체변화를 보고서 파룬궁에 대한 태도를 개변하였으며 아울러 “3퇴”（탈당,탈단,탈소선대）하였다. 2007년 년초에 류근은 파룬궁 수련에 들어섰다. 

2010년 7월 28일 특대 홍수재해에 류근이 살고있는 마을도 홍수재해를 입었다. 그녀의 집앞에는 한갈래의 큰 강이 있었다. 7월28일 당날에 비가 억수로 퍼부으면서 강물이 신속하고 맹렬하게 불어올랐는데 거센 파도가 사납게 사품치더니 수면에는 상류에서 떠밀려 내려온 여러가지 가정용 물품들이 떠있었다. 류근의 집 뒤면에 지은지2년 밖에 안되는 새 기와집은 순간에 무너졌고 동쪽집은 물이 들어가 손실보았다. 강물이 파도를 타고서 그녀의 집문앞까지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류근의 남편은 당황하여 어쩔바를 몰랐다. 

류근은 비속에서 리홍지 사부님께 빌었다：“사부님, 저를 구해주세요. 물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기적은 즉시에 나타났다：그녀의 집 문앞까지 밀려왔던 홍수는 순간에 멎더니 마당에 물 한방울도 들어오지 않았다. 따라서 억수로 퍼붓던 큰 비도 멎었다. 류근은 마당에 서서 눈물을 머금고 두 손을 합장하고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호에 감사드렸다.◇

2010년 7월 31일 길림성 통화시에서 폭우가 억수로 쏟아져 약 25 키로메터되는 호성（护城）제방의 두 곳이 위험한 정황이 나타났고 큰 뚝이 위급하였다. 

한 4무 되는 양어장이 있는데 주인은 부지런하고 선량하며 파룬따파가 좋고 쩐,싼,런이 좋다는 것을 믿으며 아울러 사당조직에서 탈출하였다. 봄이 되여 주인은1,2천원을 투자하여 양어용 고기새끼들을 정성들여 키웠는데 물고기가 아주 잘 자라 온 집식구들은 기뻐서 어쩔줄 몰랐다.
하늘의 풍운조화를 헤아리기 어렵다고 이번 폭우의 기습으로 물이 맹렬하게 불어 올라 양어장 상류의 몇 갈래 작은 강의 강물이 합쳐서 양어장에 흘러 들어왔다. 한갈래 강은 약 20여센치되는 큰 나무를 지나면서 송두리채 뽑히면서 마침 강물을 막았다. 하지만 물살이 너무 커서 홍수는 곧추 양어장으로 향하여 왔다. 당시 그들은 돌모래를 담은 가마니로 물을 막았으나 놓자마자 큰 물에 밀려가 어찌할수 없었다. 이때 주인은 돌연히 파룬궁학원이 그에게 알려준 재난에 닥쳤을 때 성심으로 공경하게 “파룬따파는 좋다. 쩐싼런은 좋다”를 읽으면 곧바로 난에 봉착하여도 화가 복으로 변화된다는 말이 생각났다. 그는 즉시로 두손을 합장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사부님 저를 보호해주세요. 파룬따파는 좋습니다！쩐싼런은 좋습니다！”그는 비속에서 끊임없이 외쳤다. 기적은 나타났다. 양어장을 향하여 곧추 밀려오던 물이 굽이를 돌아 윗켠 강에서 넘어진 큰 나무뿌리를 향하여 밀려갔다. 속담에 이르기를 물은 아래로 흐른다고 하지만 오늘의 물은 높은 곳으로 흘러갔다.
양어장은 보존되였고 부지런히 심은 곡식도 보존되였다. 왕년에 물이 지면 모두 밭으로 들어갔지만 이번엔 밭곁의 산우로 흘러가서 한 갈래 아주 깊은 도랑을 만들었다. 

주인은 기뻐서 재빨리 그에게 진상을 알려준 파룬궁학원에게 전화하면서 흥분되여 말하기를：“생명을 구해준 은인 대법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파룬따파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2010년7월28일 길림시 영길현 조양저수지제방 뚝이 무너졌을때 저수지 아래 아주 먼곳에있던 마을이 순식간에 밀려 집이 무너지고 적지 않는 사람들이 죽었다.
하지만 조양 저수지와 제일 가까운 조양4 대（강역에서 대략200메터 좌우）는 지세가 제일 낮아 일반 상식으로 볼 때 이 마을은 제일 위험하였다. 당시 통신은 전부 중단되였다. 밖의 사람들은 모두 이 마을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난당하였다고 여겼다. 결국 큰 물이 지나간 후 다만 마을 동쪽켠의 몇집에 물이 조금 들어가고는 온 마을은 모두 무사하였다！ 원래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 촌민들은 모두 파룬궁진상을 알고 있으며 대법이 좋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겁난이 지난 후 촌민들은 충심으로 리홍지대사님의 자비로움에 감사드리며 대법에 감사드렸다.！◇


2010년7월28일 오전 남경 백강(百江)액화가스소가 대폭발하였다. 폭발후 사방 아주 큰 구역내에는 모두 부상당한 사람들이였으며 사람들은 대성통곡하였고 부상당한 사람들은 남경의 여러병원을 모두 꽉 채웠다. 폭발구역과 가장 가까운 곳에는 도처에 시체가 널려있고 큰 불에 모두그슬렀다. 하지만 대 폭발속에서 기적도 나타났다. 

친구가 나에게 알려주기를 그녀의 한 친척이그날 오전 바로 폭발한 지방에 일보러 갔다고 하였다. 이전에 파룬궁 학원이 그를 도와 “3퇴”（탈당,탈단,탈대）하여 중공사당의 일체 조직에서 탈출하였고 그 역시 파룬따파는 정법이고 중생을 구도하는 법보(法宝)라는 것을 믿으며 아울러 늘“파룬따파는 좋다. 쩐,싼,런은 좋다”를 읽으며 몸에는 또한“파룬따파”호신부(护身符)를 지니고 있었다. 

폭발이 발생할 때 그는 바로 폭발 지점과 멀지 않은 곳에서 걸어가고 있었다. 꽝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마치 누가 몸을 콱 밀어치는것 같더니 결국은 크게 넘어졌다…… 

그가 정신이 들었을 때엔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주위에는 모두 부상당한 사람들이였고 몸에서는 모두 피가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상하지 않았으며 다만 무릎이 땅에 부딪혀 좀 아픈 느낌뿐이였다. 그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여 집에 폭발이 발생한 정황을 알려주고 아울러 그 파룬궁 학원에게 전화하여 그녀가 그에게 진상을 알려주고 또 호신부까지 주어 감사드리며 대법 사부님께 그를 보호해주셔 감사드린다고 하였다.



【명혜망】고대에 이르기를 (古德云)： “일념 지선은 경성경운이고(一念之善，景星庆云)；일념 지악은 렬풍질우이다(一念之恶，烈风疾雨)”이는 선한 일념이 경성경운한 상서로운 징조를 가져다주고 악한 일념은 곧 바로 번개와 우뢰폭우의 포악한 기를 가져다 준다는 뜻이다.
《태상감응편례증(太上感应篇例证)》에 기재한데 의하면：원나라의 원자실(元自实)은 묘재(缪材)라는 사람이 배은망덕하다고 몹시 미워하면서 5경(五更)에 가서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한 절간을 지날때 절당주인 헌원옹(轩辕翁)은 아침에 일어나 경문을 읽고 있는데 수십개의 괴형 귀신들이 원자실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모양새가 아주 흉악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되돌아 오고 있었는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금관옥패(金冠玉佩)를 달고 백여명씩 줄을 지었으며 향기로운 꽃과 기빨이 그를 빼곡히 둘러싸고 있었는데 아주 장엄하였으며 얼굴엔 모두 상서롭고 기쁜 모습을 띄였다. 헌원옹은 그를 불러 원인을 물었더니 원자실은 말하기를： “나는 묘재가 너무나도 량심을 저버린 것이 미워서 그를 죽이려고 준비하였습니다. 그의 집 문어귀까지 갔을 때 마음속으로 생각하니 그가 비록 나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는 아직 처자와 년로한 모친이 계시는데 묘재를 죽이면 그의 처자와 년로한 모친은 또 누구한테 의거하여 생활할수 있겠습니까? 하여 모진 마음을 먹을수가 없어 생각을 바꾸어 되돌아 왔습니다！” 헌원옹은 보았던 정경을 그에게 알려주고 축하하면서 말하기를： “당신의 악한 일념은 흉한 귀신이 뒤따랐고；선한 일념은 복신이 따랐네. 당신의 일을 신령은 이미 알고 있으니 당신에겐 꼭 큰 복이 내릴 것이네！” 원자실은 이리하여 선행을 꾸준히 견지하여 후에 과거(科第)에 붙었으며경상(卿相) 관직까지 하였다. 하지만 묘재는 반란군속에서 살해당하였다.
우리나라 전통문화는 시종 “선”에 대하여 모두 아주 큰 배려와 추구를 표현하였으며 선악(善恶), 정사(正邪)는 전통문화중 두개의 핵심명제(命题)이다. 고대 성현, 력대 고전에는 모두 천도순환(天道循环), 선악승부(善恶承负), 인과보응(因果报应)의 신조(信条)를 선전하였다. 원고선인(远古仙人) 적송자(赤松子)는 황제의 물음에 대답할 때 말하기를： “하늘의3대 북두신군 (天上三台北斗神君) 은 늘 사람 머리위에 있으면서 죄가 있는가를 관찰하고 그 기록을 계산하여 앗아간다(察其有罪，夺其纪算)”, “선한 자는 선한 기가 덮혀지고 복덕이 잇따르며 모든 사악이 없어지고 신령이 지켜주며 사람마다 존경하고 액운과 멀리한다(为善者，善气覆之，福德随之，众邪去之，神灵卫之，人皆敬之，远其祸矣). 악한 자는 흉한 기가 덮혀있고 재앙이 따르며 길한 경사는 피해가고 악성 재해가 온다(为恶者，凶气覆之，灾祸随之，吉庆避之，恶星灾之)”뜻은 천상,지하와 사람몸에는 각종의 신이 시시각각 사람의 일언일행을 감시하고 있으며 사람의 마음과 념두의 선악을 전문 기록하고 있으니 소위의 천지자연의 법칙은 넓은 그물과 같아서 어떤 죄인도 빠져나가질 못하고 보응은 다만 빠르고 늦은 사이일 뿐이다.

사람이 인간세상에서 좋은가 나쁜가? 선한가 악한가? 복인가 화인가? 미래의 기회가 있는가 없는가? 일념에 심혈을 기울여 사고하면 역시 일생을 개변하는 중요한 결정으로 될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시시각각 선택속에 있기에 혹시 한마디 말을 듣고서 인생은 다른 한갈래 길을 걸어 나갈수 있기 때문이다.

경견하게 신을 공경하는 집은 홍수에 잠기지않고 거센 불에도 타지 않는다. 이러한 신기한 사실은 고금에 모두 있다.
（1）

당문종 태하5년(唐文宗太和五年)에 신주지역(梓州地区)에 니근(倪勤)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무략(武略)으로 유명하였다. 그는 당시에 주로 부주흥교창고(涪州兴教仓)를 책임졌다. 이는 한개 대형 창고 요지인데 창고에는 대청 (厅堂)이 있고 대청의 맞은켠은 바로 장강을 마주하고 있었다. 창문에서 밖을 바라보면： 망망한 장강은 일사천리이고(茫茫九派，一泻千里)； 날새는 훨훨 날아다니고 돛 그림자는 첩첩하였다(飞鸟翩翩，帆影幢幢).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이 탁 트이게 하였다! 그는 이 곳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바로 전문 여기에 불당(佛堂)을 설치하였다. 경상적으로 경서를 읽고 부처님께 절을 올렸는데 아주 경견하였다. 정계에서의 아첨하고 아귀다툼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전혀 념두에 두지 않았다.
6월9일 이날 장강에서 홍수가 범람하였는데 사품치는 기세가 등등하였다. 하지만 홍수가 대청 아래쪽의 강역 근처에 이르렀을 때 곧 바로 한단락의 거리를 두고 에돌아 흘러갔다. 니근은 이 정경을 보고서 마음으로 신과 부처님께 경의의 감사를 드리면서 더욱 꾸준히 경서를 읽었다.
홍수가 지나간 후 그는 외출하여 시찰하였는데 주위 수십리의 집들은 전부 큰 물에 밀려 잠겼으며 훼손된 집들이 무수하였다. 오직 그의 이 창고 및 대청만이 온전하게 무사하고 원래 모양대로 보존되였다.
후에 매우 많은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알고서 확실히 신과 부처님의 보호라고 여겼다. 적지않는 사람들도 신과 부처님을 공경하고 믿기 시작하였다.
（2）

《변정론(辨正论)》이란 책에는 이렇게 기재되여 있다: 진나라 때 이름이 죽장서(竺长舒)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군(吴郡)에 거주하여 있었다. 평시에 열심히 《관음경(观音经)》을 읽으면서 모든 악한 일은 하지 않고 많은 선행은 받들며 다 하였다. 한번은 성내에 불이 일어나 집들은 한채 한채씩 붙으면서 곧 타버렸다. 죽장서의 집은 바로 바람이 부는 아래쪽에 있었다. 죽장서는 그 위급한 시각에 더욱 한마음 한뜻으로 《관음경》을 읽었다. 그 큰 불은 계속 잇따라 타고 있었는데 불이 그의 집까지 왔을 때 갑자기 바람부는 방향이 변화되였다. 큰 불은 아주 빨리 꺼버렸다. 전 현의 사람들은 모두 이 기의한 사실을 알고서 분분히 보러왔다. 사람들은 모두 신불이 보호해 주었다고 말하였다.
당시 한 망나니가 신불이 보호했다는 말을 의심하였다. 하여 늦은 밤에 바람이 세게 불때 불을 죽장서의 집안에 던졌다. 몇 곳에 던졌지만 모두 불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 망나니는 크게 경탄하고 감동하였다. 날이 밝자 죽장서한테 가서 업드려 죄를 빌면서 또 그에게 그 무슨 신통법술이 있는가고 물었다. 죽장서는 말하기를： “나 본인은 그 어떤 신통도 없으며 다만 평시에 불경을 읽으면서 량심에 따라 일을 처리한다. 매번 그 무슨 시끄러운 일이거나 험악한 일이 있을때면 모두 벗어날수 있었다.”

（3）

2010년8월7일 감숙 주곡현(舟曲县)에서 특대 토사류 재해가 발생하였다. 어느 한집 세식구는 재난중 죽음에서 벗어났을 뿐만아니라 동시에 또한 파룬따파의 위력과 신기함을 견증하였다.
당사자는 한 파룬궁 학원인데 재난이 발생한 그날 저녁 이미 깊은 밤 11시가 넘어 많은 사람들은 모두 꿈속으로 들어갔다. 그가 방금 자리에 눞자 바로 하늘에서 아주 큰 우뢰소리가 들리더니 잇따라 천둥 번개가 번쩍번쩍 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밖에서는 유리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닫았다. 이때 바로 누군가의 큰 외침소리가 들렸다： “홍수가 왔다! 홍수가 왔다!” 귀전에는 온통 요란스럽게 우르릉 대는 소리였다. 그는 다급히 안해를 깨워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달렸다. 그들은 높은 곳으로 전이하여 방금 3층에 까지 왔을 때 홍수는 인차 2층을 잠겨 버렸다. 안전한 지대에 이르자 그는 사부님의 사진과 파룬궁 서적을 가지고 오지 못하여 마음은 후회막급이였다.
이튿날 이른 아침 홍수는 아직 멈추지 않았으나 그는 집으로 달려갔다. 층집 문앞에 가보았을 때 놀라서 멍해졌다. 홍수는 그의 집 주방창문턱앞에서 멈췄으며 쌓인 토석류는 그의 집주방 창문턱과 같은 높이였다. 집안은 물이 들어가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창문의 모기창도 파손되지 않았다. 대법의 서적은 바로 창문턱에서3메터 거리의 책상에 놓여있었다.
（4）
2008년 호북성의 한 진에서 불이 일어났는데 이웃 집들은 모두 큰 불에 파손되였으나 오직 중간의 한 집만이 한치의 손상도 받지 않았다. 이 집의 주인은 파룬궁 학원이다. 불살이 잦아든 후 사람들이 그의 집에 가보았더니 벽에는 리홍지대사의 사진이 걸려있었다. 본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아 하고 소리치면서 모두 알았다：이것은 리홍지 선생님이 그의 제자를 보호해 준 것이다. 당시 한 거민위원회 책임자가 말하기를： “사진을 걷어요.” 다른 한 부녀는 말하기를： “그가 자기 집에 그의 사부 사진을 모셨는데 누구에게 해를 주었어요？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가 사부님의 사진을 모시지 않았다면 이 집도 타버렸겠는데 누가 이 책임을 지겠어요？” 그 거민위원회 사람은 말하기를： “좋아요, 내가 아무 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하자요.” 곁에 있던 한 부녀가 말하기를： “이러면 옳습니다！” 그후로부터 이 거민위원회의 사람은 파룬궁 학원이 진상재료를 발급하나 진상을 말하는 일에 대하여 정말로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로：하늘은 말없이 묵묵히 착한 백성을 도와주며 선악에는 보응이 있다는 것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관철되여 있다. 신령은 공정하고 상벌은 분명하다. 사악한 당을 속히 포기하고 신불을 공경하게 믿으시라！


◆ 파룬궁은 사람들에게 선량함을 향하도록 가르친다 

파룬궁은 또한 파룬따파라고도 하며 리홍지선생이 1992년 5월 장춘에서부터 공개적으로 전한 불가 상승수련대법이다. 파룬따파는 우주의 최고 특성 “쩐, 싼, 런”을 표준으로 사람의 심성을 수련하며 느슨하고 아름다운 5조 공법이 있다. 억만 사람들의 수련실천이 증명하다싶이 파룬따파는 대법대도이며 진정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높은 층차에로 이끄는 동시에 사회온정, 사람의 신체소질과 도덕수준을 제고하는데 대하여 역시 헤아릴수 없는 정면작용을 일으켰다.
◆ 파룬궁은 사람들로 하여금 건강하게 한다 

1998년9월 국가 체육총국에서는 파룬궁수련인12553명을 임의로 뽑아 조사하였는데 파룬궁이 병을 치료하고 신체를 건강히하는 총 유효률은 97.9％에 달하였다. 평균 매 사람이 매년 의료비용1700여원을 절약하였다.
◆ 파룬궁은 사회에 리롭다
파룬궁 수련은 개인의 도덕수준을 제고 승화 함으로 사회온정, 포용과 상서로움을 증강시킨다. 파룬따파는 중국에서 많은 영예증서와 찬양을 받았다. 1993년 북경 동방건강박람회에서 리홍지선생은 박람회 최고상 “변원과학진보상”과 대회 “특별금상” 및 “군중의 환영을 받는 기공사”의 칭호를 수여받았다.
◆ 파룬따파가 세계에로 전파
파룬궁은 이미 세계114개 나라와 지역에 널리 전해졌고 세계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으며 중국에 거대한 국제명예를 가져다주었다. 리홍지선생과 파룬따파가 인류의 심신건강에 걸출한 공헌을 하였기에 각국 정부의 표창과 지지편지를 3000개도 넘게 받았다.◇



* 중국의 전통문화
중국문화를 신전문화(神传文化)라고도 한다. 몇 천년래 중국 사람들은 줄곧 모두 하늘을 존경하고 신을 믿었으며 “천인합일(天人合一)”은 우리 조상들의 우주관(宇宙观)을 대표하고 있다. “선악에는 보응이 있다(善恶有报)”는 사회적인 상식이고 “충성하고 효도, 절개, 의리를 지키는 것(忠孝节义)”은 사람이 처세하는 표준이며 “인자하고 의리있고 례의지키며 지혜롭고 신용이 있어야 하는 것(仁义礼智信)”은 사람과 사회의 도덕을 규범화시키는 기초가 되였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중화문화는 성실, 선량, 평화, 너그러움 등의 우수한 특징을 체현하게 되였다. 비록 중화민족은 력사상 여러 차례 침략과 타격을 받아왔지만 중국 전통문화는 줄곧 지극히 거대한 용합력(融合力)과 생명력을 표현해 왔고 그 정화(精华)는 줄곧 류전되여 내려왔다.
법률과 같은 강제적 구속과는 달리 문화적인 구속이란 유연한 것이다. 법률이란 죄를 저지른 후의 징벌에 치중하지만 문화는 도덕적인 교육을 중히 여기면서 오히려 범죄를 예방하는 작용을 한다. 한 사회의 륜리 가치관은 흔히 문화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반영되여 나오기 마련이다.
* 중공이 중국전통문화에 대한 파괴
 “가악투(假恶斗)”를 말하는 중국 공산당은 1949년 정권을 빼앗은 이후 국력을 기울여 민족문화를 파괴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절대로 공산당이 공업화에 열광하거나 또는 서양문화에 치우치려고 해서 나타난 일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이것은 공산당의 의식형태와 민족전통문화는 물과 불 같은 관계이기에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문화에 대한 공산당의 파괴는 조직적, 계획적, 체계적이였으며 아울러 국가폭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공산당은 설립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중국문화에 대한 ‘혁명’을 여태껏 멈춘 적이 없으며 또한 확실하고도 철저하게 중국문화의 ‘생명’을 제거하려고 시도해 왔다.

더욱 악렬한 것은, 전통문화에 대하여 중국 공산당이 줄곧 바꿔치기를 해 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옛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전통문화를 리탈한 후에 생긴 궁중에서의 암투, 권모술수, 독재정치 등등을 ‘더욱 널리 확대 발전’시켰고, 공산당의 일련의 선악 표준, 사유방식과 언어계통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당문화’만이 비로소 전통문화의 계승으로 여기게끔 만들었다. 심지어 ‘당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을 리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진일보로 중국의 진정한 전통문화를 저버리게 하였다.
이는 중국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도덕적 구속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 그 사악한 학설을 강제적으로 주입받게 되였다.
* 무신론(无神论)의 죄악
무신론은 당문화의 핵심중의 하나이다. 중공이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해낼수 있게 된 것은 곧 바로 민족전통문화를 절단시켰기 때문이며 마레주의 외래문화로 중국 몇 천년래의 반신문화를 대체하였다. 이로부터 “무신론”이 대륙을 통치하면서 하늘을 존경하고 신을 두려워하고 선악에는 보응이 있다는 것이 봉건 미신과 우매무지로 되여버렸다. 인류력사를 말하자면 신에 대한 신앙과 종교는 아주 큰 정도에서 인류의 도덕을 유지하여 왔다. 더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도덕의 구속이 없는 것이며 도덕의 구속이 없으면 법률의 구속은 다만 유명무실한 것이다. 하여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을수 있다. 금생래세를 믿지 않고 나쁜 일을 하면 보응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에 무슨 일을 하여도 모두 후과를 고려하지 않으며 무슨 나쁜 일이나 모두 꺼리낌없이 하고 있다.
1949년 이후 “반혁명진압(镇反)”, “토지개혁(土改)”, “3반(三反)”, “5반(五反)”, “반우파투쟁(反右)”,문화대혁명등 한차례 또 한차례의 정치운동에서 수천만명이 비정상적으로 죽었다. 하지만력차 운동중에서 작용을 이르킨 것은 도리여 중공 본신 뿐만아니였다. 중공이 운동을 하면 력대로 군중을 선동하여 군중을 투쟁하게 하였다. 매우 많은 피해자는 왕왕 중공에 의해 그 어떤 모자를 들씌운 다음 많은 마을 사람들과 이웃, 친척 및 가족들이 함께 달려들어 그를 산채로 학대하여 죽였거나 때려 죽였다. 사람을 때린자 본신은 중공에게 기편당한 면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들이 이런 악행을 저지를수 있다는 것은 도리여 당문화의 세뇌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천리를 믿고 인륜인성을 믿는 사회에서 이런 하늘의 리치에 어긋나고 인성을 말살하는 일을 대면적으로 해낼수 없는 것이다.
중국 고대에서 말하기를 “사람 목숨이 하늘에 관계된다(人命关天)”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7층 부탑을 짓는 것보다 낫다(救人一命，胜造七级浮屠)”. 하지만 지금은 매우 많은 사람들은 도리여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서도 구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게다가 우물에 빠진 사람에게 돌을 내던지며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락으로 삶으면서 중공이 무엇을 하라고 하면 무엇을 하고 있다. 당성의 수요이고 당정책의 수요라고 여긴다면 아무런 후과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중공이 사상을 개조한 후과의 두려운 한 측면을 가히 보아낼수 있다.

생명을 홀시하는 것은 정치운동에서만 표현된 것이 아니며 또한 권세자가 백성에 대한 태도에서만 체현된 것이 아니였다. 현재 사회상에서 사람과 사람사이는 모두 싸우고 잔인하며 마음대로 잔혹하게 죽이는 현상으로 충만되여 있다. 사람의 도덕이 흉악무도하게 륜락상실되였을때 이 사회는 바로 극히 위험한 지경에 이른 것이다.
* 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
1989년 “6.4” 천안문 도살 이후 중공의 의식형태는 철저히 파산되였으며 중공은 이미 마르크스,레닌,모택동주의의 원래 리론으로는 당원들을 묶어 세울수 없었다. 그리하여 전면적인 부패를 통해 당원들의 충성심을 얻는 데로 방향을 바꾸었다.
 1992년 파룬궁이 중화대지에서 나타났다. 파룬궁학원이 “쩐, 싼, 런”을 수련하면서 펼쳐보인 도덕풍모는 민중들에게 남아있던 내심의 선량함을 움직였으며 억만 민중들이 존경하고 수련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파룬궁의 발전 방식은 사람이 사람에게 전하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 것으로 파룬궁 수련자들은 자각적으로 “쩐,싼,런”을 실천하였다. 동시에 파룬궁이 사람의 심신건강에 대한 개선효과는 수련인수로 하여금 쾌속적으로 증가되게 하였으며 불과 7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없던데로부터 시작하여 1억으로 발전하였다.
파룬궁이라는 이 도덕 거울은 중공의 일체 바르지 못한 것을 비추어냈다. 공산당은 파룬궁이 중국 공산당과 군중을 ‘빼앗는’ 종교라고 여겼으나 사실 파룬궁이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 것은 일종의 문화이며 중국 사람들이 오래전에 잃어버린 조상들의 문화와 전통의 뿌리였다. 강택민과 공산당이 파룬공을 이렇게 무서워하는 리유는 전통적인 도덕이 일단 군중과 하나로 융합되는 날이면, 어떠한 힘도 그 신속한 확장추세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공산당은 중국 백성들의 이런 옛적부터 전해내려온 전통적인 가치관을 몇 십년 동안 억지로 단절시키거나 왜곡시켜 왔기에 다시금 전통을 되찾는 자체가 바로 력사의 선택이자 광대한 군중들이 고난을 겪은 후 스스로 선택한 회귀(回归)였다. 이런 선택의 필연적인 결과는 바로 시비를 똑똑히 가르고 사악을 버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공산당의 일련의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과 버림이였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의 치명적인 요해부위를 찌른 것과 마찬가지였다. 특히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들의 수가 중국 공산당 당원수를 초과했을 때, 중공의 마음속 공포와 질투는 생각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강택민은 경력을 속여서 출세하였기에 당연히 ‘쩐(眞)’을 두려워한다. 또 민중을 탄압하여 벼락출세했기에 당연히 ‘싼（善）’을 싫어하며 서로 물어뜯고 아귀다툼 하는 당내투쟁으로 권력을 유지해야 했기에 당연히 참을 ‘런（忍）’자도 듣기 싫어한다. 강택민의 음침하고 어두운 심리, 독재 권력욕, 잔인하고 포악한 인격과 ‘쩐싼런’에 대한 공포가 강택민이 리유없이 파룬궁을 탄압한 원인이 되였다.
모두 파룬궁을 두려워하고 질투하기에 중공과 강택민은 호상 리용하면서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하였고 이로하여 량자의 운명을 하나로 련계시켜 놓았다.◇

（1）신불을 믿지 않은 대가
【명혜망】이것은 전세기 70년대 사천성 파중현 옥산공사 금산향(四川省巴中县玉山公社金山乡)에서 발생한 진실한 이야기이다.
당시 농촌의 교통은 매우 불편하여 농촌 도처에서 모두 도로를 수리건설하기 시작하였다. 1976년 금산향 장서기와 한향장이 금산향으로 부터──옥산공사까지의 도로를 책임졌다. 금산향은 옥산공사와 20여리 떨어져 있으며 새로 건설하는 도로는 석아자[石牙子（音）]를 지나야하였다. 석아자 한 곳에는 관음절(观音庙)이 있어 도로를 건설하려면 관음절을 허물어야 하였다. 도로를 건설하는 민공들은 모두 절간을 허물기 싫어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절간을 허물고 부처상을 파괴하면 보응받는다는 것을 믿었기에 절간을 에돌아 도로를 건설하자고 건의하였다. 하지만 장서기와 한향장은 견결히 동의하지 않았다：“우리는 공산당원이다. 우리는 신을 믿지 않으니 여러분들은 폭파약을 잘 준비하여 절간을 폭발하여 길은 이 절간에서 건설하여 나갈 것이다. 일체 후과는 우리 두 사람이 책임지겠다.” 도저히 어찌할수 없어 민공들은 폭파구멍을 뚫고 폭파약을 넣고 뢰관을 설치하여 관음절을 폭발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는 통하였다.
차가 통하던 첫날 한향장은 뜨락또르에 앉아 석아자（폭발한 관음절 자리）를 지날 때 뜨락또르가 뒤번져져 한향장은 당장에서 중상을 입었으며 후에 현성의 병원에 호송하여 치료받았다. 이튿날 한향장의 안해가 다른 뜨락또르에 앉아 한향장을 보러 가다가 차가 관음절까지 왔을 때 차가 또 번져져 한향장의 안해는 당장에서 넘어져 죽었다.
길을 닦은 후 신체가 줄곧 아주 좋던 장서기는 엄중한 고혈압 등 병에 걸려 공작을 정상적으로 할수 없게 되여 하는수 없이 앞당겨 퇴직하고 집에 돌아가 치료받았다. 집에 돌아간 후 얼마 안되여 병세가 더 심해져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지 못하여 매일 부득불 긴 걸상에 앉아있으면서 어디로 가려면 먼저 걸상을 움직여야만이 사람은 걸상에 따라 이동할수 있었다. 점차 정상적으로 말하지 못하였으며 입가에는 늘 침이 흘러내렸고 그의 말은 그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여 다만 손동작으로 그의 의사를 표달하였다. 더 후에는 그의 병세가 더욱 엄중해져 온 종일 침대에 누워있을수 밖에 없었으며 몸을 돌리지 못하였고 대소변도 때로는 자리에다 보았다. 이웃들은 항상 그가 황소마냥 울부짓는 소리를 들었다. 한동안의 병 시달림을 겪은 후 장서기는 죽었다.
이 사실은 당지에서 영향이 아주 컸으며 백성들은 모두 말하기를 그들이 신을 믿지 않고 또한 절간을 폭발하여 지금 보응받은 것이며 이 역시 그들이 말한 “일체 후과는 우리 두 사람이 책임지겠다”는 말과 맞아 떨어졌다고 하였다. 후에 한향장은 신변의 사람들과 후회하면서 말하기를:“에이, 만약 그 민공들의 건의를 들었다면 이런 악보를 당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장서기가 죽은후 그의 안해는 집에 신당(神龛)을 만들어 놓고 불상을 모시면서 경상적으로 채식(吃斋)하고 부처에게 절하면서 장서기를 위하여 속죄하였다.
（2）한차례의 차 사고가 무엇때문에 온 진을 크게 놀라게 하였는가
【명혜망】2003년 섯달23일 호북성 무혈시 대법사진 우정하촌(湖北省武穴市大法寺镇尤亭下村)에서 한차례 차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 차사고는 온 진을 뒤흔들었는데 지금까지 당지에서 여전히 세상사람들을 경고하는 사실로 전해지고있다.

이것은 양성(阳城) 산기슭 아래 서반완(西畈垸)가까이에 있는 한 작은 마을이다. 마을사람들은 파룬궁학원들이 직접 진상을 알려주고 진상 전단지를 발급함으로써 일부분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파룬따파 진상을 똑똑히 알았으며 파룬따파는 좋고 쩐싼런은 좋다는 것을 알았다. 어떤 사람들은 비록 진상을 똑똑히 알지 못하였지만 대법을 반대하지 않았다.

유독 한60여세인 구박제(翟博弟)늙은이와 그의 큰 아들 구애국(翟爱国)은 견결히 중공의 거짓말을 믿으면서 파룬따파를 적대시하였다. 구박제는 파룬궁 학원이 그의 집마당에 놓은 진상 전단지를 찢어서 휴지로 사용하였다. 구애국은 그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려주러 온 학원에 대하여 사납게 욕설하고 때로는 심지어 파출소에 보고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하였다.

선후로 여러명 파룬궁학원이 그들 부자 두사람에게 선의로 권고하였지만 그들 부자 두 사람은 시종 듣지 않았다. 구박제는 또 그에게 선의로권고하려 온 파룬궁 학원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더는 말하지 말라. 당신들이 발급한 그 전단지들은 쓸데없으며 나는 모두 찢어서 휴지로 썼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 부자 두사람에게 일이 생겼다.
이날 점심밥을 먹은 후 구박제는 그의 두 아들과 다른 4사람과 같이 “25”뜨락또르를 몰고 열몇개의 하나가 백여근 되는 큰 석재를 싣고 조상의 산에 가 돌아가신 로인에게 비석을 세우려 하였다. 마을어귀를 나가자마자 굽인돌이를 돌아 산에 오르려 할때 산비탈이 가파롭고 길이 좁아 뜨락또르는 심하게 우측으로 경사졌다. 운전수가:“차가 번져지려 하니 빨리 차에서 뛰여 내리시오！”라고 외치는 큰 소리에 따라 구늙은이의 두 아들과 기타 세사람 그리고 운전수는 같이 뜨락또르에서 뛰여내렸다.
뛰여내린 6사람중 유독 구애국만이 큰 돌덩이에 넘어져 당장에서 죽었다. 가타 5사람은 모두 무사하였다. 이 5사람중 진상을 똑똑히 알고 파룬따파는 좋고 쩐싼런은 좋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비록 진상을 똑똑히 알지 못하였지만 대법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구박제를 놓고 말하면 당시 그와 다른 한 중년남자는 같이 뜨락또르 앞켠에 앉아 있었다. 운전수가 차에서 뛰여내리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 두 사람은 뛰여내리지 않았다. 결국은 차가 뒤번져지는 순간에 구박제는 차에서 굴러 떨어지는 큰 석재에 당장에서 내리쳐 죽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차에서 굴러 떨어진 그 중년남자는 오히려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다. 원래 이 중년남자도 역시 파룬궁 진상자료를 보았으며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사람들은 모두 구씨집에서 동시에 두 친인을 잃은데 대하여 몹시 가슴아파하면서 도리여 이상하다고 여겼다：같은 차사고에서 동시에 차에서 뛰여 내렸고 동시에 차가 뒤번져졌는데 어찌하여 공교롭게 그들 부자 두 사람만이 사고났을까？ 

후에 사람들이 사실의 원인을 알고서야 모두눈앞에서 발생한 사실에서 한가지 도리를 알았다： 복과 화는 모두 각자 선악의 행동이 가져온 인과이며 각자는 모두 마땅한 것을 얻으며 추호의 틀림도 없다.
이 사실은 즉시로 작은 진의 집집들을 뒤흔들었다. 지금에 와서도 아주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이야기할 때도 역시 서로 경고하고 타이르면서 말하기를： 정말로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금후 우리는 절대 박제,애국 부자처럼 파룬궁과 파룬궁학원을 대하지 말아야 겠다.


【명혜망】나의 집은 산간지대에 있으며 어려서부터 집정황이 가난하여 소학교까지만 다녔다. 공작에 참가한 후 줄곧 착실하게 일하였다. 기억에 문화대혁명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당중앙에 의견을 제기하라는 호소를 받고 토론회의에서 나도 일부 의견을 제기하였는데 그것이 기록되였다. 전혀 생각지 못하였는데 문화대혁명에서 나의 이런 말들이 “죄증”으로 되여 액운이 련이어 잇따라 왔다. 나는 반혁명으로 몰려 비판투쟁이 끊임없었으며 나는 그 시달림에 모진 고초를 당하였고 가족들도 나와 함께 고생하였다.
어느날 밤 나는 너무나도 받아당하기가 어려워 수림으로 달려가 숨어버렸다. 결국은 또 다시 중공의 졸병들이 찾아내여 붙잡자마자 때렸는데 나의 한쪽 다리는 맞아 부러졌다. 안해는 내가 시달림을 받아 이 지경이 된 것을 보더니 더는 참지 못하고 그날 저녁으로 원한을 품은채 목매여 죽었다.
그들은 나를 못살게 구는 외에 우리집 사람들도 가만 놔두지 않았다. 이튿날 큰 며느리는 굴욕을 참지 못하여 독약을 먹고 죽었으며 불쌍한 손자는 줄곧 울었다.……하늘이여,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습니까？！ 나의 눈물은 말라서 더 흐르지 않았으며 마음은 칼로 에이는 듯이 아팠다.

몇 십년래 나는 불구로 된 다리를 끌면서 되는대로 마구 살아가면서 비록 억울한 죄를 벗었지만 심령의 상처는 가라앉히지 못하였다. 2007년에 파룬따파 진상재료와 《9평공산당》을 보고서야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철저히 알았다. 중공이 정권을 절취한 이래 얼마나 많은 나와 같은 가정이 중공의 해를 받을 대로 받았던가. 우리 온 집식구들은 모두 중공의 당, 단, 대조직에서 탈출하였다. 나는 또 늘 “파룬따파는 좋다”를 읽었더니 마음이 확 트이고 나의 신체는 이전에 비하여 많이 건강해졌으며 좋은 운이 련이어 왔다.
2008년의 어느날 저녁 나의 다리는 갑자기 가벼워졌는데 내가 일어나자 다리는 성하였으며 지팽이를 쓰지 않아도 되였다. 나는 너무나도 기뻐 감격의 눈물을 흘렸으며 온 가족들은 모두 매우 기뻐하였다. 모두 같은 저녁이였지만 문화혁명 때는 나의 집은 비극이였고 지금은 진상을 똑똑히 알고 중공사당에서 탈출하자 파룬따파가 우리를 구해주었고 나의 불구가 된 다리도 나아졌다. 두 손자는 대학에 입학하였고 이 2년간 가정의 경제수입도 부단히 제고되여 황천에 있는 안해도 고이 잠들수 있게 되였다. 나도 파룬따파를 배우기 시작하였으며 생활이 거뿐하고 자유롭다.◇

대기원정중성명

광대한 중국민중들이여: 공산당의 종말이 곧 오게 되였다. 하지만 이 사악한 당(마교)은 력사상 중생에 대하여 신불에 대하여 하늘에 사무치는 죄를 지었는데 신은 꼭 이 악마를 청산할 것이다.

     만약 어느 날 신이 인류의 누구를 지시하여 공산당에 대해 청산할 때 꼭 그런 소위 견정한 사악한 당원들을 역시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중하게 성명한다. 모든 공산당과 공산당의 기타 조직 (사악에 의해 짐승의 기호를 새긴)에 참여한 사람들은 빨리 탈출하여 사악의 기호를 없애버리라. 일단 누가 이 마교를 청산할 때 대기원에 저장한 기록은 공산당과 공산당의 기타 조직을 탈출한다고 성명한 사람들을 위해 증명을 설 수 있다.

     천지자연의 법칙은 넓은 그물과 같아서 어떤 죄인도 빠져나가질 못하고 선악은 분명하며 고생은 끝이 있고 생사는 일념에 달렸다. 전에 력사적으로 가장 사악한 마교에 기만당한 사람과 사악에 의해 짐승의 기호를 새긴 사람들이여, 조금만 늦추어도 지나가 버리는 이 절호의 기회를 꼭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

                           2005년 1월12일
탈당탈단탈대(3퇴)방법
(가명,  필명도  마찬가지로  유효)
전자우편으로 성명을 발표
전자우편：tuidang@epochtimes.com
탈당전화:   001-888-892-8757   001-702-873-1734
001-866-697-6570   001-604-276-2569

001-416-361-9895   001-514-342-1023

탈당팩스:   001-301-916-2364   001-702-248-0599
001-201-625-6301   001-510-372-0176
먼저 성명을 공공장소에 붙인후 다시 인터넷에 발표한다.

제시：공포로 하여 중공은 탈당센터 전화선에 수작을 피웠는데 전화가 통한후 록음으로 이것은 빈 번호이니 이 전화를 치지 마시오라고 알려줄 것이다. 속히우지 말고 전화를 끊지 마시고, 인차 통할 것이니 이 정보를 서로 전하여 알리시오.

** 당신은 가능하게 나는 사상중에서 일찍 탙퇴하였고 또한 당비도 바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그것은 모두 무효다. 왜냐하면 그 혈기 앞에서 하늘에 대해 독한 선서를 할때 당신은 일생의 생명을 모두 사악한 당에 받치겠다고 말하였다.그러므로 공개적인 방식을 취하여 탈출하는 행위의 표시가 있어야만이 이렇게 큰 독한 선서를 없앨수 있으며 하늘이 중공을 멸할 때 평안을 보증할수 있다 !

중화의 올바른 기개
유구한 고국이 동방에 우뚝 솟아
신전문화를 4대양에 널리 전하였는데
불교 도교 그리고 유교에는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귀중한 보배가 숨겨 있었노라
서방에서 온 사령이 춤추며 날뛰면서
중화에 침입하여 화근이 길었구나
하늘땅과 싸우고 신불과 싸우면서
도덕의 토대를 전부 훼손시켜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날밝기를 바랐더니
파룬따파가 바로 서광이였네
사람마다 서로 쩐싼런을 전하면서
중화의 올바른 기개를 다시 부각하자






















무엇때문에 “파룬따파는 좋다” “쩐, 싼, 런은 좋다”를 성심으로 읽기만 하면 곧 바로 큰 복을 받는가？그것은 바로“사람의 일념은 천지가 다 알고 있다(人心生一念，天地尽皆知)”고 한다. 파룬따파가 모욕당하고 박해받을 때 당신이 시비를 똑똑히 가리고 선량한 것을 지지하는 이것이 바로 가장 진귀한 일념이므로 곧 바로 하늘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이는 절때 미신이 아니며 이것은“선악에는 보응이 있다”는 천리(天理)의 체현이다. 전국각지에는 “파룬따파는 좋다”를 믿었기에 위험에 처하였을 때 위험이 가셔진 사례가 어디나 다 있다.


   






































  대중의 말











   














  미래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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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편:7월28일 길림성 영길(永吉)현에는 강물이 갑자기 불어 영길현 전 성시가 물에 잠겼으며 시내중 한동안은 물깊이가 5메터 더 되였고 기차 바구니가 물에 밀려 거리까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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